
코로나19로 막혔던 비행길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

제되면서 다시 열렸다.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현시점에서 여

름휴가를 맞이해 스스로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

다. 그렇게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떠났다. 그러나 휴가 직전, 서

울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결항이 될까 불안

함과 초조함이 앞섰다. 우려와 달리 인천국제공항은 평온을 되

찾았고 무사히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. 

방콕에서 머무른 기간 동안 공교롭게도 태국 국경일인 어머니

의 날과 겹쳐 여행지 곳곳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

붐볐다. 태국어로 ‘완매’라 불리는 태국의 어머니의 날(매년 8월 

12일)은 태국의 푸미폰 전 국왕의 왕비인 시리킷의 생일을 국경

일로 정한 날이다. 태국의 왕실은 태국 국민들에게 믿음의 주

체이자 정신적 지도자로 국민들은 왕실을 신성하게 여긴다.  

방콕 시내 곳곳에 국왕과 왕비의 사진이 걸려있어 다소 생소하

게 여겨졌는데 입헌군주제 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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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은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높다. 때문에 국왕과 왕비의 생

일은 태국 국민들에게 뜻깊은 국경일인 것이다. 태국은 매년 8

월 한 달 동안 시리킷 왕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

를 진행한다. 푸른색 옷을 입고 자스민 꽃을 선물하는 것이 전

통인만큼 이 기간에는 쇼핑몰이나 노점 등에 자스민 꽃이 즐비

해 있다. 방콕 여행 중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태국 왕궁(The 

Grand Palace)에 방문했는데 어머니의 날을 맞아 무료로 입

장할 수 있었다(왕궁 입장료는 500바트로 태국 물가에 비해 큰 

금액이다).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날 기간 동안 지상철과 지하

철 승차권,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이며 식당에 어머니와 

함께 가면 어머니의 음식값을 받지 않는 등 이벤트를 한다. 태

국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상이지만 우연한 기회로 그들의 삶과 

풍습 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. 

사람마다 개개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, 그리고 새로운 힘

을 충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때마다 있다. 나에게 회사에서 다

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 원동력은 이번 방콕 여행

을 통해 경험한 문화유산이었다. 방콕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

여러 군데를 다니며 관광하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구경해야 한

다는 생각을 바꾸고 한 장소에 머물더라도 태국 문화를 온전히 

느껴보기를 권한다. 

어머니의 날 선물 자스민 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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